
 

   

 

 

 

            

                                                                                  
 
 

집을 떠나는 자녀와 함께  
 

본문: 창 28:10-19                                                                     조종연 목사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 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신지라”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경험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마냥 설레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든 집과 가족을 떠나 야곱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는 

여정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 여행이 시작되게 된 이유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동생을 향한 증오와 그의 살인 

의도를 안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잃을 것을 염려해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던 선택의 결과로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흥분 보다 집을 떠나는 여러분 가족 중의 

한 사람처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450 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Legoland California 까지 

457 마일인데 그 정도의 거리를 야곱 혼자 걸어 가야 했습니다.  고난과는 먼 거리를 

살았을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피곤함 가운데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함께 있겠으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를 약속의 

땅에 들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일어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 28:16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가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미래를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요.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며 주님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부모님들은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자녀와 

함께 꼭 같이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과 나눔 
1.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예배 드렸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집을 떠나가는 심정, 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3.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가족이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기도 
자녀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도록, 집을 떠나서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When Children Leave home 
 

Passage: Genesis 28:10–19                                                     Pastor Joseph Cho 
 
“Jacob left Beersheba and set out for Haran. When he reached a certain place, he stopped for the night 
because the sun had set. Taking one of the stones there, he put it under his head and lay down to sleep. 
He had a dream in which he saw a stairway resting on the earth, with its top reaching to heaven, and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There above it stood the LORD, and he said: "I am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I will give you and your descendants 
the land on which you are lying. Your descendants will be like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will spread 
out to the west and to the east,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When Jacob awoke from his 

 

 Ⅰ. 찬양(Praise):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Draw me close to you”  

 Ⅱ. 기도(Prayer): “부모중 한 분이 대표로” 

 Ⅲ. 성경(Bible): “창세기 28:10-19 (Genesis 28:10-19)” 

 Ⅳ. 적용과 나눔(Application & Sharing) 



sleep, he thought,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was not aware of it." He was afraid and said, 
"How awesome is this place!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Early 
the next morning Jacob took the stone he had placed under his head and set it up as a pillar and poured 
oil on top of it. He called that place Bethel, though the city used to be called Luz” 
 

 The experience of leaving home for a long time and going to a new place is not always 
exciting because it comes with any possibility of the future and the fear of failure. In 
today's passage, we read about the beginning of Jacob's journey as he leaves behind his 
familiar home and family to venture into an unknown place. The reason for this journey 
was Jacob's deceitful act of obtaining his father's blessing by tricking his brother Esau. 
Knowing Esau's hatred for his younger brother and his murderous intentions, his mother 
Rebekah, fearing the loss of her son, sends Jacob to her brother Laban. Therefore, as 
Jacob left home due to the consequences of an unwanted choice, he likely felt more 
worry and fear than excitement about heading towards a new place. Moreover, the 
distance from Beersheba, where Jacob was, to Haran is approximately 450 miles.  
 
 It is 457 miles from our church to Legoland California, and Jacob had to walk that 
distance alone. When Jacob, who must have lived far from suffering, arrived at a place 
called Luz and fell asleep out of exhaustion, God appeared to him that night. God spoke 
to him and said, "I am your God.” It was in this loneliest, most fearful, and difficult 
moment of Jacob's life until then, God confirmed that He is not only the God of his 
ancestors, but also your God. Furthermore, God promised, "I will be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Since the place 
where Jacob was supposed to be was Canaan, the promised land, God promised to lead 
him into the promised land. After waking up from his dream, Jacob wakes up, builds an 
altar, and worships God there. Then he said this: “Surely the LORD was in this place,  
and I did not know it” (Genesis 28:16). That’s right. God never left Jacob. He was always 
walking with him.  
 

 I want to bless our children as they leave home and move to new places. The words God 
gave to Jacob when he was filled with fear about venturing into the unknown world, God 
also gives to all of you. The Lord will be your God, and He will journey with you. God 
will work in your lives to accomplish His purpose. God has never left me, and He has 
never left you. Don't be afraid of the future; trust in God who is with you and move 
forward. Above all, don't forget the God of Immanuel, and strive to remain in the place of 
worship, always abide in the Lord. As you bring your children to school, I encourage 
parents to find a nearby church and visit with your children. 

Application and Sharing: 
 

1.Jacob realized God's presence and worshiped him. Let's share with each other about   
   God who was with us. 
2.Share your feelings about leaving home and the feelings of parents sending their     
   children away.  
3.Discuss how your family can support each other in continuing to fellowship with God. 

Prayer 
Let's pray together that our children will have the assurance of God's presence and continue to 
be part of the faith community even when they leave home. 

        

 
 

 
 
 
 
 
 
 
           

 

 
   

  자녀가 집을 떠날때 
 

 Family Worship When Children 
Leave the Nest 

 
 

“집을 떠나는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  

 

                                                                  가정예배팀 


